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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주일 두 시간 전에 태어난 도로시는 퍼첼과 버니스(쉬버) 프레토의 세 자녀 중 둘 

째였다. 그들은 뉴튼 폴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한 다음 워렌으로 이사했다. 5학년때 

고아원에 관한 기사를 읽고나서는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보통 수녀들이 고아들을 돌본다고 했다. 도로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난 수녀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래요.” 워렌의 성 마리아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다음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아스피랑이 되었다. 

도로시는 1951년 2월 2일에 공동체에 입회하였고 착복하면서 메리 리타메이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메리 리타메이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밀워키의 

마케트 대학교에서 행정과 감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42년 동안 중급반 교사로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수녀의 사도직은 클리블랜드와 영스타운 교구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에까지 닿았다. 메리 리타메이 수녀는 무엇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참여시키는가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감각은 매우 유능한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교실이었다. 경청하는 마음, 온화한 정신, 반짝이는 눈빛 등 수녀의 독특한 

은사는 만나는 모든 이들이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1996년, 수녀는 교실 수업에서 클리블랜드 하이츠에 위치한 성 루이스 학교의 전/후 학교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로 이전했다. 수녀의 창의력, 이해력, 조직력은 이 10년간의 

사도직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한 번도 고아원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자신의 보호에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했고 양육했다.  

수녀는 훌륭하게 지지해 주며 사려깊은 공동체의 여인으로서 자매 수녀들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며 항상 그들 안에서 보았던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수집”을 할 때조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물건들을 아껴두었다. 상냥함과 친절은 

수녀의 평생의 특징이었다.  

기억력 상실을 겪기 시작하자 수녀는 삶의 여정의 이 부분을 완전한 신뢰와 맡김으로 

대면했다. 보다 전문적 보살핌으로 혜택을 얻기 위해 수녀는 5년 동안 레지나 보건 

센터에서 지낸 다음 2015년에 샤든 건강관리 센터로 돌아왔다. 자연, 특히 동물에 대한 

가치 인식과 사랑, 그리고 예술적이고 시적인 정신은 수녀에게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메리 리타메이 수녀는 하느님의 충실함을 신뢰하며 수도 성소에 마음을 열었던 

여인이었다.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서 발견한 휴식처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